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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간

무슨 일이든 잘 풀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운이 좋다’고 말한다. 과연 운 좋은 사람은 타

고나는 것일까?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들

의 비결은 무엇일까? 부와 행복을 누리는 운명

은 따로 있는 것일까?《운의 알고리즘》은 구

독자 수 20만 명에 달하는‘타로마스터정회

도’유튜브 채널의 운영자이자, 국내 최고의 타

로마스터로 손꼽히는 정회도가 지난 15년간 

15,000여 명의 사람들을 상담하며 쌓은 무의

식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잘될 운명으로 우리

를 이끄는 운의 알고리즘을 총체적으로 분석

한 책이다.

(인터넷교보문고의‘책소개’중에서)

■ 정회도 지음 | 소울소사이어티 펴냄 | 296쪽

운의 알고리즘

여성 / 신간

눈만 마주쳐도 스파크가 튀던 연애 초반이 지나면 익

숙하고 편한 연애를 하게 된다.

그런데 오래 연애한 커플 중에서도 유독 설렘 없이도 

알콩달콩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롱런 커플’들이 있

다. 이 커플들에게는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서로

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배려심이 기본이 된 사랑을 한

다는 것이었다. 거기에는‘예쁜 말버릇’이 있다.

남들보다 오래가고 행복한 커플에게는 어떤 말버릇이 

있을까? 지금 연인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앞

으로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인사

이트’(insight.co.kr)가 소개한 롱런 커플들의 대화를 기

억하고 따라 해보자.

“자기야, 나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었어!”

사소한 일이라도 연인과 항상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공유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일을 공

유하는 건 두 사람의 일체감을 높여준다.

이 소식을 듣는 연인은 함께 행복함과 웃음 등을 나눌 

수 있어 기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대화를 나눌 때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

다는 표현을 하는 게 좋다. 가만히 앉아 듣기만 하지 않

고 항상 관심을 두고 되물어주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에 흥미를 보이는 일은 두 사람과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

“항상 고마워, 사랑해!”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함께 표현하는 게 좋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일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고, 사랑

을 표현하는 것 또한 자주 하면 할수록 좋다.

애정 표현을 많이 할수록 연인의 애정도를 높여준다. 

감정 표현에 솔직해지자.

“요새 힘든 일은 없어?”

상대방이 먼저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관심을 두자. 이런 질문은“아, 나를 항상 신경 써

주는구나. 내 생각을 많이 해주는구나”라는 느낌을 들

게 한다.

서로의 삶에 늘 관심이 많고 도움이 돼 주려 노력한다

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멘트다.

“오늘 너무 멋있다! 오늘 너무 예쁘다!”

칭찬은 아무리 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다. 소중한 연인

에게는 더욱 칭찬을 많이 해 자존감을 올려주자. 자신

을 인정해주는 상대방에서 더욱 큰 애정을 느낄 수 있

는 말이다.

‘사소한 것’에도 상대방에게 멋있다, 예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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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런 커플’이 무심한 듯 주고받는 ‘예쁜 말버릇’


